
중국 수출화물 포장 주의 요망
무역협회 , 팔레트·받침목 보조목재는 반드시 열처리해야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 내에 화물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목재에서 병해충이

발견돼 무역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중국검역당국의 수출입물품 검역시 나무상자 등의 목재포장재에서는 병해충이 발견되

지 않고 있으나 수출입물품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목재에서 해충이 발견되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수출 무역기업들은 수출화물을 포장하는 나무상자와 팔레트는 물론이고 받침목 등 보조목재

도 열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중국 수출기업들이 받침목 등 보조목재는 열처리 대상 목재포장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

로 오해하거나 컨테이너 적입현장에서 열처리한 보조목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소한

부주의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한국산 침엽수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해체해 제충 처리하고

해체가 불가능하면 화물과 동시에 제충 처리하며, 처리방법이 없으면 화물과 함께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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